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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중앙부처

□ 국제 통상 질서 급변에 따른 탄소중립·수출입 기업 지원 총력 (2026.02.11)

- 산업통상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EU 탄소국경조정

제도(CBAM)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, 올해 세부지원계획 종합 및 추가 지원방

안을 논의함.

- CBAM 본격 시행에 따라 탄소배출량 산정·보고·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, 탄소

배출량 감축 5건,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총 15개 사안 지원 결정. 계측

기·소프트웨어 보급, 설비 투자 지원, 합동 설명회 및 실습 등 구체적 지원 추진 

계획.

-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

하고,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수출입 

기업 관세행정 개선 조치를 6월 26일부터 시행 예정.

지자체

□ 충남도, 대산석유화학단지에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 (2026.02.11)

- 충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, 

탄소중립 기술 실증 및 산업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 운영에 돌입. 전형식 

정무부지사 등 300여 명 참석.

- 센터는 국비·지방비·민간 자본 등 총 48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구축되었으며, 

탄소 포집부터 전환·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

CCU 시험장으로 운영.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.

- 이산화탄소를 연료·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과 산

업 공정 적용·확산에 중점을 두며, CCU 소재·제품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 개

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주요 역할로 수행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051.20260211164205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2008.20260211184216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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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지자체

□ 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, GTX-C·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논의 (2026.

02.11)

- 안산시 이민근 시장이 주재한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군포시 

가족센터에서 개최. 안양·군포·과천·광명·의왕 등 6개 시 단체장 및 관계 공

무원 50여 명 참석.

- GTX-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,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탄소중립 교육 

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·평가 기준 마련 등 5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

도 있는 논의 진행.

- 안산시의 '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', 광명시의 '광명상생플랫폼', 의왕시의 '

태양광 방음터널 설치' 등 각 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며 회원 도시 간 정책 

교류와 협력 확대.

□ 대구시, GCoM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입증 (20

26.02.11)

- 대구시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기후행동 협력체인 GCoM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

도시로 선정되어 최고 등급인 '준수(Compliant)' 인증서를 수여받음. '2026 이클레

이 한국 지방정부 정기회의'에서 공식 인증.

-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 3천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약으로, 온실가스 

감축 실적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. 대구시는 배출권거래제 

모범 운영과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약 600억 원 세입 창출.

- '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' 수립과 '탄소줄이기 1110' 캠페인 확산 등 체

계적 정책 추진과 시민 참여 병행 노력이 국제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.

□ 김해시, 설맞이 탄소중립 체험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 (2026.02.11)

- 김해시가 설 명절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대상 탄소중립 실천 체험형 프로그램을 

2월 한 달간 탄소중립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 운영. 전통놀이와 업사이클

링을 접목한 놀이 중심 환경교육 진행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201.20260211173722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501001.20260211165328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400351.2026021122035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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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지자체

- 탄소중립체험관에서는 유아 대상 '설맞이 에코그린놀이터'와 가족 참여 업사이클

링 장난감 만들기 체험, 'NEW탄소중립 미션 레이스' 등을 운영. 기후변화테마공

원에서는 커피박 활용 설거지바 만들기 등 제로웨이스트 체험 실시.

- 자투리 공방을 통한 자원 재사용 체험도 제공하며,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

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교육의 지속적 확대 방침.

□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, 약 1년 5개월간 활동 마무리 (2026.02.11)

-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식 활

동을 마무리. 2024년 8월 구성 이후 총 6차례 회의, 간담회, 전문 워크숍, 선진지 

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과 실행 기반 점검.

- '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개정 및 '아산시 기후대응
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 제정 등 입법 성과 도출. 전 부서 대상 탄소중립 관련 

업무보고 실시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시정 전반의 과제로 인식 확산.

-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정립하고 상임위원회

와 집행부 정책으로 논의 확장의 기본 틀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. 

향후 의회 차원의 지속적 점검 계획 언급.

□ 고성군, '친환경 농업'으로 탄소중립 시대 정면 돌파 (2026.02.11)

- 고성군이 '고성형 농업 모델'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며,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

업대상 단체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. 친환경 벼 재배단지 28개 단지 378ha, 38

개 품목 친환경 인증 확대.

- 2026년 총 41억 9000만 원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(10억 5500만 원), 기반 구

축(28억 원), 품질인증 및 생산 장려(3억 3600만 원)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. 농기

계 도입 비용 50% 보조 등 실질적 농가 지원.

-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·안전분석실을 통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강

화. 생산 농산물은 학교 급식과 군 직영 쇼핑몰로 공급하여 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6101202.20260211152443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701.2026021115192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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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당진시, 탄소중립시대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그린스틸 클러스터 추진 (2026.02.10)

- 당진시가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

표를 설정하고,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

젝트 추진. EU CBAM 본격 시행과 미국 50% 관세부과 등에 대응.

- 철강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, K-스틸법 시행령 반영(저탄소철강특구 지

정기준, 국가 인프라 국비 지원,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), '당진 그린스틸 클러스

터 조성계획' 일반예타사업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.

- 오성환 시장은 세 가지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

며, 탄소중립·에너지전환·DX·AI전환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대응을 강조.

□ 인천 서구,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문가 컨설팅 실시 (2026.02.10)

- 인천 서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38.7%) 달성을 위해 '2025년도 탄소중립 

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'을 실시.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전국 

75개 지자체 중 방문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.

-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2025년 추진 96개 세부사업의 성과를 분석

하고, 신규·변경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. 5월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제출 예정.

-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사업 및 기후행동 1.5℃ 참여 활성화 등 주민참여형 온실가

스 감축사업 홍보 컨설팅도 함께 진행. 13개 분야 사업 추진력 극대화 계획.

□ 해남군,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(2026.02.10)

- 해남군이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에서 A

등급을 획득. 전체 4.8%인 11곳만 해당하며, 전남 유일 및 군 단위 지자체 유일의 

최고 등급.

-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%(33만 5천 톤)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RE100산업단지, 탄

소중립형 AI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,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, 탄소중립 에듀센터 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2008.20260210153859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608.20260210143429002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600801.20260210120337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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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녹색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.

-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, 에너지 이익공유제 본격화, 저탄소 친환경 

농·축·수산 확산, 해남형 ESG 캠페인 등 지역 맞춤형 감축 정책과 교육발전특

구 연계 인재 양성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음.

□ 경남도, 2026년 수소전기차 318억 원 투입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(2026.

02.10)

- 경남도가 국비 244억 원과 지방비 74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

390대, 수소버스 65대 등 총 455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. 승용차 대당 

3310만 원, 시내버스 3억 원, 광역버스 3억 6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.

- 2016년부터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앞장서 누적 3373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24개

소 구축. 수소 충전 인프라와 수소차 등록 대수 모두 전국 2위 수준의 기반 확보.

-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3개소 추가 구축하여 '시·군별 1개소 이상 충전소 운영'

과 '도내 전역 30분 이내 충전소 접근 가능' 환경 조성으로 수소차 대중화 시대 

견인 전략 추진.

□ 인천시 기초단체 탄소중립 이행 계획, 전반적 '미흡' 평가 (2026.02.09)

-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결과, 인천 10

개 군·구 중 부평구만 B등급을 받고 나머지 9개 군·구는 모두 C등급에 머무름. 

광역 단위 계획과 기초단체 계획 간 완성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.

- C등급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책 수단의 구체성이나 

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. 예산 확보 미흡과 용어·기

준 불일치 사례도 확인.

-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 선언에 따라 군·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

위해 기초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. 올해 처음 정부의 기초단체 이행 실적 

점검 예정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861.20260210165536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200401.20260209201553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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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산 영도구, 전국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(2026.02.09)

- 영도구가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에서 

정량·정성 종합평가 65점 이상을 기록하며 최상위 A등급 획득. 전국 11곳(상위 

4.8%)에 해당.

- '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젊은 해양도시 영도'를 비전으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

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2025년 '제1차 부산광역시 영도구 탄소중립·

녹색성장 기본계획' 수립.

- 국가 및 부산시 계획과 연계한 6개 부문 36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며, 2050년 탄

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.

□ 구례군, '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' 준비 본격화 (2026.02.09)

- 구례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'2026 탄소중립 흙 

살리기 박람회'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. 임원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 등 주요 

안건 논의.

- 구례에서 시작된 흙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, 지역농업과 연계한 실질적 대안 

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 수립.

- 박람회는 올해 9월 중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흙 살리기 주제관, 기

업부스, 체험·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 예정.

□ 인제군, 전기차 181대 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추진 (2026.02.09)

- 인제군이 총 1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, 전기화물차 29대, 전기승

합차 1대,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1대 등 총 181대에 보조금 지원. 전기승용차 

최대 900만 원, 전기화물차 최대 7800만 원, 전기버스 최대 2억 700만 원.

-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추가 국비 지원, 청년 생애 첫 전기차 및 차상위 계층 

국비 20% 추가 지원, 소상공인 국비 30% 추가 지원 등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861.20260209084720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400351.20260209220751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4008.2026020914292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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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년 신규 도입된 '전환지원금'으로 3년 이상 보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·매각 

후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보조금 지급.

□ 충남도,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활성화 협약으로 탄소중립 기여 (2026.02.09)

- 충남도가 홍성군, 홍성시니어클럽과 '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'을 

체결.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 

환경 개선·탄소중립 기여 목적.

- 참여자들은 도청 내 다회용기 수거·텀블러 세척기 관리, 홍성군 내 '클린하우스' 

환경 정비 등의 업무 수행. 충남도는 정책 지원, 홍성군은 행정·재정적 지원, 홍

성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집·관리 및 교육 담당.

- 사업 성과 분석 후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 확대 방침. 노인일자리와 자원

순환을 연계한 협력 모델 구축의 의미.

□ 해남군 '탄소중립 에듀센터' 하반기 착공, 총 389억 원 투입 (2026.02.09)

-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가 탄소중립 교육시설인 '탄소중립 에듀센터'가 올

해 하반기 착공 예정. 국비·지방비·민자 등 총 389억 원 투입, 부지면적 4만 

9330㎡, 건축면적 4989㎡ 규모로 2028년 준공 목표.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총괄하고, 한국환경공단이 설계 진행 중이며 한국환경

보전원이 운영 예정.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, 제로에너지 건축, 녹색건축 인증 

등 주요 인허가 사전 절차 대부분 완료.

- 어린이 체험실, 상설전시실, 실감영상관, 교육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 운영으

로 연간 최대 1000만 명 방문 예상. 아동·청소년 환경교육 접근성 제고와 관광 

활성화·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400601.20260209125934002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078.2026020911353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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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원시의회, 탄소중립 추진 등 시민 생활 관련 조례안 본회의 가결 (2026.02.09)

-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4건 안건 중 30건 원안

가결, 4건 수정가결. 생활임금 제도, 중대재해 예방, 탄소중립 추진, 문화콘텐츠산

업 진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 포함.

- 본회의 후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, 군공항 소음 피해 해소, 도로

상 맨홀 관리, 소각장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시정 과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.

-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39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 관련 

안건 논의를 이어갈 예정.

□ 양주시, '30만 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' 본격 추진 (2026.02.05)

- 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'30만 양주시민 1인 1나무 심기

운동'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. 2025년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

로 중장기 추진계획(2025~2030)에 따라 시행.

- 2026년을 실행 단계로 보고 산림 연접지역, 공원·하천·도로 등 공유지 내 유휴

부지를 중심으로 식재 대상지 확정. 봄·가을철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 행사 운영, 

생활권·학교숲·가로수 등 유형별 맞춤 식재 단계적 추진.

- 식재 이후 풀베기,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 병행과 산림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 

지원 추진. 도시 내 녹지 공간 확충과 탄소 흡수원 확보 목표.

□ 대전 대덕구, 지역에너지센터를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 변경 (2026.02.05)

- 대전 대덕구의 대덕지역에너지센터가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

고 탄소중립 거점 육성에 박차. 에너지 관리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

천 거점으로 기능 확대.

- 탄소중립 실천연대 및 연합 활동 체계적 지원, 각 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

춤형 탄소중립 사업 수행, 전문 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탄소중립 전문가 육성 인

력 양성 기능 강화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7100501.20260209000124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100201.20260205171509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400801.20260205164109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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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AI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지자체

- 교육·체험·홍보·행사 기능을 통합한 탄소중립 플랫폼 역할 수행과 대덕구 전

역 '탄소중립 축제' 기획 등 주민 주도 실천 문화 확산 계획.

□ 파주시,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상시 모집 (2026.02.06)

- 파주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규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. 전기·

도시가스·상수도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% 이상 절감 시 감축률에 따라 

보상금 지급하는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제도.

- 지난해 참여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으로 약 5593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. 

총 1억 5천만 원 보상금 지급.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 원 보상금 수령 가능.

- 현금, '그린카드 포인트', '가스앱 캐시'로 6월과 12월 2회 보상금 지급. 읍면동 행

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, 모바일앱 '카본페이') 신

청 가능.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중앙부처

□ 고용부 차관,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·인력·규정 문제 동시 발생 진

단 (2026.02.06)

-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에서 AI 확산과 산업 전환

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"구조조정과 인력 문제, 인력 규정문제가 동

시에 다가오고 있다"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진단.

-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주목하는 과제로 제시하며, 기업 채용이 경력직 중심으로 

이뤄지면서 청년들이 일할 기회 자체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고 지적. 직업훈련과 

상담을 통한 사회 연결 정책 추진 언급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200101.20260206140404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51.20260206165227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51.20260206165227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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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중앙부처

- 정년 연장은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과제로 거론하고, 근로시간 정책은 강제보다 

유도 방식으로 추진. 플랫폼·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제도 

마련 방향 제시.

□ 한·이스라엘 외교장관, 워싱턴서 첨단기술·AI 협력 강화 논의 (2026.02.05)

- 조현 외교부 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핵심광물 장

관급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.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에 

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지속 강화 의지 확인.

- 이번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한 회의로, 반도체·배터

리·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논의. G7

과 한국, 이스라엘, 호주 등 56개국 참여.

-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

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. JD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 우대 무역 지대 창설을 제안.

□ AI가 전문직·IT 일자리 위협,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 (2026.02.11)

- 지난 1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가 2만 1천 명 감소하여 5년여 만에 최대폭 감소 

기록. 변호사·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10만 명 가까이 줄어 통계 

개편 이후 역대 최대폭 감소.

- 국가데이터처는 기저 효과와 함께 AI 도입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분석. 회

계사 시험 합격자 중 70% 이상이 회계법인에 미채용되는 등 전문직 채용 시장도 

위축.

-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 중 98.6%가 AI 노출도가 

높은 업종이라고 분석. AI와의 일자리 경쟁이 통계로 확인되는 시점에 대한 검증 

필요성 제기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851.20260205142033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8100101.20260211235704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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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지자체

□ 경기도 AI국, 의회 보고자료 오류 불인정 및 절차 위반으로 질타 (2026.02.09)

-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AI국 업무보고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

보고자료와 협약자료 간 불일치하는 명백한 오류를 지적했으나, AI국이 이를 인

정하지 않아 의회 무시 태도로 강하게 질타.

-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관련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에서 유료화가 전제

된 사업을 의회에 사후 보고한 절차 위반 문제와, 공직자만 사용하는 소버린 AI 

기반 서비스를 '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'로 과대 포장한 문제 지적.

- AI 학습데이터 규모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 구조에 대해 광역자치단

체 단독 추진의 한계를 언급하며, 실제 운영 성과의 체계적 검증 선행 필요성 강조.

□ 지방 활성화 위해 AI·자율주행 등 '규제 프리존' 설치 제안 (2026.02.06)

- 10대 그룹이 5년간 270조 원 지방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, 과거 창조경제혁신센

터·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이 흐지부지된 경험에 대한 우

려 제기. 기업 자율성 보장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목소리.

- AI, 자율주행, 로봇 등 첨단 산업이 규제로 국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서, 

지방에서 '규제 프리존'을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자는 제안. 한경협은 '네거

티브 규제' 시스템 적용 필요성 강조.

-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의 법제화를 약속. 

경제계는 규제 해소가 포함되어야 지방 투자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전망 제시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51.20260209104040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100401.20260206043413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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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국가기관

□ 기후소송단,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간 부족 및 졸속 우려 제기 (2026.02.11)

- 미래세대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 기후위기특별

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기간이 2~3개월에 불과해 졸

속 우려가 있다고 지적. 의제숙의단 구성에서 산업계 과대대표 문제도 제기.

-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~2049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

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, 법 개정 시한은 2월 28일까지임. 국회 기후

특위는 시한 3주 전인 2월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.

- 기후소송단 참여 학생 한제아양은 "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

삶까지 바꾼다"며 미래세대 참여 필요성 강조. 기후위기비상행동 측도 공론화가 

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.

□ 월악산국립공원, 유아 대상 어린이 숲학교 운영 (2026.02.06)

-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부터 인근 유치원·어린이집 4~7세 유아 대상 '월악

산국립공원 어린이 숲학교'를 운영.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체험형 환경교

육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과 생태 보호 교육.

- '나무는 참 좋은 친구야! ', '지구가 아파요! ', '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동물 친구

들' 등 유아 눈높이 주제 구성. 놀이·관찰 중심 체험활동으로 학습 효과 제고. 

3~10월 월 1회, 총 8차시 과정, 참가비 전액 무료.

- 총 9개 반 선착순 모집(2월 6~13일). 유아기부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기후위기 

시대 필요한 생태적 가치관 형성 기여 기대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100101.20260211203153002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500201.20260206204450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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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국가기관

□ 중진공,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(2026.02.10)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월 4일까지 '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' 참

여기업을 모집. 탄소중립 전략수립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실시설계 

컨설팅, 설비도입까지 패키지 지원.

- 일반 트랙(보조율 50%)과 고도화 트랙(보조율 70%)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

원. 탄소 다배출 업종과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등에 가점 부여. 올해 산업단지 비

입주 기업 우대 제도 신설.

- 에너지 절감형, 공정 최적화형(AI 기반 제어 시스템 등), 배출 진단형, 신재생에너

지형 등 4개 유형으로 지원 설비 구분.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

가능.

지방기관

□ 서울시교육청, 전 학교 '2026 탄소중립 실천' 추진 및 자가진단 도구 도입 (20

26.02.08)

-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·중·고·특수학교를 대상으로 '2026 모든 학교에

서의 탄소중립 실천'을 추진하며, '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'를 새롭게 

도입. '진단→계획→실천→환류'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

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.

- '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' 44개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 및 

전담 연구원 월별 방문 컨설팅 실시. 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와 연계한 실시간 에

너지 관리 체계 구축.

- 2025년 탄소제로 실천 중점 학교 33교 운영 결과, 전년 대비 약 68,189kgCO2eq 

온실가스 감축 달성. 학년말 실천 사례 공모 및 우수 학교 포상, 나무 심기 체험 

행사 기회 제공 등 참여 확산 방안 추진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500101.20260210190931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078.20260208090501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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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AI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국가기관

□ 금융위, 설 연휴 AI 음성 변조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(2026.02.10)

- 금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·기관 사칭, 대출 빙자, 악성앱 설치 등 최

신 수법 대응요령을 담은 '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' 발표. AI로 자녀 목소리까

지 조작해 금전을 요구하는 고도화된 수법 주의 당부.

- 수사기관 사칭 전화는 즉시 종료 후 112 등으로 확인, 숙박업소 이동 요구는 외부 

차단 시도이므로 즉시 신고, 악성앱·출처 불명 URL 클릭 거절, 타인 계좌 송금 

요구 시 이체 중단 등 구체적 대응 요령 제시.

-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'안심차단서비스' 설치 권장. 금융위 관계자는 수법을 알고 

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, 피해 의심 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즉

시 도움 요청 당부.

□ 한국거래소, 창사 이래 첫 AI 스타트업 '페어랩스' 인수 (2026.02.10)

- 한국거래소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'페어랩스'를 67억 원에 인수하며 창

사 이래 첫 스타트업 인수 사례 기록. 전사적 AI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1년

간 30여 개 후보 기업 검토 후 최종 선정.

- 2020년 설립된 페어랩스는 뉴스·공시·IR 및 ESG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

고부가가치 정보로 가공하는 기술 보유. 전문인력과 기술 인프라 보강을 거쳐 스

타트업 특유의 혁신적 기업문화 유지 계획.

- 지수·데이터 사업 등 기존 정보사업의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시장 관리 업무 전

반에 AI 기술 단계적 적용 방침. 중장기적으로 핵심 기술 R&D와 새로운 수익 창

출 조직으로 성장 지원 계획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51.20260210120322002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601.20260210155857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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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) 주요 내용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지방기관 - 해당 없음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민간기업

□ 한수원, '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' 2년 연속 수상 (2026.02.10)

-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능률협회 주관 '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' 공공부

문(에너지 분야)에 2년 연속 선정.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

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평가.

- 지난해 원전 이용률 84.6%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 달성. 약 8899만 

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. 신한울 3·4호기 건설 등 최대 3조 원 규모 일감 

공급과 중소기업 수출 실적 1조 5천억 원 달성에 기여.

-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. 원자력과 

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 역할 지속 방침.

□ 동반성장위원회, 플라스틱 재활용 대·중소기업 상생협약 3년 연장 (2026.02.09)

-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,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, 

한국화학산업협회와 상생협약을 3년 연장. 2022년 체결 협약을 이어 탄소중립 대

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협력 지속.

- 금호석유화학, 롯데케미칼, 한화솔루션, LG화학 등 참여. 대기업은 고부가·고품

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 진입과 설비 확장 자제, 지분 투자 

시 경영권 미행사 범위에서 투자.

- 중소기업은 설비 고도화와 고순도 재활용 제품 R&D 추진,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058.20260210175331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501.2026020910581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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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확보 협력.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"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은 

필수"라고 강조.

대학교 - 해당 없음

해외 - 해당 없음

기타

□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3주 남기고 공론화 본격 시동 (2026.02.07)

-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2월 3일 출범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

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착수. 이창훈 전 KEI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, 시민대표단 

330명 선정과 의제숙의단 33명 구성 등 준비 절차 진행.

- 2024년 8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(2월 28일)에 맞추지 못

하고, 4~5월 중 공론화 결론 도출 및 법 개정 추진으로 일정 조정. 시민사회는 졸

속·부실 논의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.

- 2031~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이 핵심 의제이며, 산업계 이해 과잉 반영 

방지, 미래세대·노동자·농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 보장, 의제 설정 과정의 

민주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.

□ 전국 기초지자체 40%, 탄소중립기본계획 '낙제점' 평가 (2026.02.05)

-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, 

A등급 11곳(4.8%), D등급(전면 재설계 필요) 87곳(38.5%)으로 대다수 계획이 형식

적 수준에 머무름.

- 기초지자체 2030년 평균 감축률 25.3%로 국가 NDC 추정치 30%에 미달. 대도시 

33.4% 대비 농어촌 15.7%로 약 18%p 격차 확인. 수송 부문은 국가 목표의 절반에

도 못 미치는 15.3%에 그침.

- 2025~2029년 연평균 감축률 2.2%에서 2030년 마지막 해에 9.3%로 급등하는 후행

적 행태 확인. 총배출량 기준 목표 산정, 자치단체 유형별 성과관리지표 수립, 기

후대응기금과 연계한 실질적 이행 동력 확보 등 제안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058.20260207050106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100701.20260205155002001


- 17 -

☞  AI 분야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민간기업

□ 하나은행, ESG 인증 AI·SW기업 대상 최대 2% 우대금리 대출 출시 (2026.02.11)

- 하나은행이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(KOSA)의 'AI·SW기업 ESG경영 진

단서'를 발급받은 기업 대상으로 최대 2.0%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. 대출 한도 

제한 없이 운전자금·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.

- KOSA의 ESG 진단은 i-ESG를 통해 AI·SW 산업 특성에 맞춰 개발되었으며, AI 

윤리, 데이터 보호, 알고리즘 투명성, 정보보안 및 디지털 책임성 등 AI·SW 기업 

특화 요소를 종합 평가.

-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, 'Core 첨단산업' 

업종에 기업대출 신규 공급 시 실적 가중치 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

전행적 역량 집중.

□ 디플리, 효성전기에 음향 AI 솔루션 '리슨AI' 공급 (2026.02.10)

- 음향 AI 솔루션 기업 디플리가 글로벌 블로워모터 생산 1위 기업 효성전기의 자

동차 액추에이터 생산 라인에 '리슨 AI' 공급. 연간 500만 개 규모의 전동 액추에

이터 생산 전 라인에 적용하고, 신공장에도 확대 예정.

- 기존에 사람이 직접 귀로 듣고 판별하던 품질 검사를 AI로 자동화. 30만 개의 모

터 구동음 데이터를 학습해 양산 라인 테스트 1개월 만에 99% 이상의 유효성 입

증. 별도 검사실 이동 없이 생산 라인에서 즉시 검사 가능.

- 디플리 대표는 모빌리티·로봇 등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 

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를 전망하며, 미세한 품질 차이를 소리로 잡아내 제품 

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힘.

□ 농협은행장, 디지털·AI 혁신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강조 (2026.02.06)

-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2026년 경영협약식에서 "디지털·AI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

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"고 강조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701.20260211112145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201.20260210190151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51.20260206092506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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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민간기업

- 2026년 경영목표로 Agentic AI 전환 가속화,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, 

소비자권익 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결의.

-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품격 있는 금융 실현을 위한 전 부문의 실천 의지 공유.

대학교

□ 대구대, 전교생 대상 유료 생성형 AI 무상 이용 'AI 통합 플랫폼' 도입 (2026.

02.10)

- 대구대학교가 신입생 포함 전교생과 교직원이 GPT-5, 제미나이(Gemini), 클로드

(Claude) 등 최신 유료 생성형 AI 모델 6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'클라우드 기

반 AI 토큰 관리 통합 플랫폼' 도입.

- 교내 통합인증(SSO) 시스템 연동으로 학번 로그인만으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. 

수강 과목과 전공 특성에 맞춰 AI 사용량이 자동 배정되는 '토큰 기반 관리 시스

템' 운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.

-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하며,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AI 활용 실무 역량 

선제적 확보가 목표. 팀 프로젝트, 캡스톤디자인, 창업 활동 등 실무 현장에서 AI 

직접 활용 환경 조성.

□ 청주대 RISE사업단, '2026 AI 신기술 콘텐츠 컨퍼런스' 성료 (2026.02.06)

-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충북생활연구소 주관 '2026 AI 신기술 콘텐츠 컨퍼런스'가 

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이틀간 개최. 충북 콘텐츠 창작자·산업 종사자·대학생들

의 호응 속에 성황리 마무리.

- 영화 '범죄도시' 강윤성 감독이 AI를 통한 창작 영역 확장을 강조하고, 생성형 AI 

활용 실무 워크플로우 시연도 진행. '충북형 신기술 콘텐츠 생태계' 구축을 위한 

열띤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 진행.

- 충북 우수 IP 발굴과 AI·신기술 결합 차별화 콘텐츠 전환을 위한 대학-지자체 협력 

체계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, '콘텐츠 중심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' 강화 방침 수립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1500201.20260210153236001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4100608.20260206175144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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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전략실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

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 

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

해외 - 해당 없음

기타

□ 생성형 AI 유료 구독자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 (2026.02.08)

- KB국민카드 분석 결과, 2025년 4분기 기준 생성형 AI 구독 이용 고객 수가 2024

년 1분기 대비 413%, 이용 금액은 516% 증가. 텍스트 기반 서비스가 고객 수 

491%, 금액 609% 증가로 성장 주도.

- 텍스트 기반 구독 고객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37%, 30대 32%, 40대 18% 순으로 

젊은층이 주축. 2개 이상 서비스 구독 고객 비중이 4.9%에서 6.5%로 증가하며 복

수 서비스 이용 확대.

- 유료 결제 고객 중 60%가 4개월 이상, 21%가 10개월 이상 장기 구독을 유지하여 

생성형 AI가 일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는 양상.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는 구독 

서비스로의 전환 가속화.

https://www.bigkinds.or.kr/v2/news/newsDetailView.do?newsId=02100311.20260208141749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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